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소기업청 및 공신력 있는 기관

에서 벤처캐피탈과 우수벤처의 접선창구 기능을 모색해 달라”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였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의

이남형이사도참석, 벤처기업의든든한동반자가될수있는기술

보증기금의제도에대해소개하는자리도마련되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산업별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부품소재, 제조,

IT/웹, 게임/콘텐츠분야로나눠진행된산업별간담회에서는벤처

기업 특별법 연장에 따른 벤처 2기 정책에 대한 각 산업별 대응 및

보완책토론이이뤄졌다. 간담회에서전하진인케코퍼레이션대표는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전문CEO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송승한쏜다넷대표는프리보드시장의활성화를통한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벤처대표들의

의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

유창무 부회장이 <FTA시대의 도래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무역환경을맞이한벤처가유념해야할사항들에대해특강을펼쳐

많은참석자들의호응을이끌어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벤처의 로드맵을 제안

올 벤처CEO섬머포럼은 새로운 벤처 10년을 여는 로드맵을 모색

하는 자리인 동시에, 경상남도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벤처

CEO들의 열정과 화합이 빛난 자리였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다수가더좋은아이디어를낼수있는법. 다양한분야에서

부지런히 벤처를 이끄는 CEO들이 모여 기업성장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2007 벤처CEO섬머포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벤처 리더들을 응원하며 더욱

활기찰2008년의여름을기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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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이끄는
새로운힘, 벤처!”

벤처 2기, 새로운 기회와 도전

이번 섬머포럼에서는 지난해 매출 100조 원, 수출 100억 불 돌파 및

<벤처천억클럽>등을통해증명된벤처기업의무서운저력, 그리고<벤처

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10년 연장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10년, 벤처

2기의기회와도전을모색해보았다. 

12일첫날포럼을맡은이현재중소기업청장은<역동성회복과글로벌화를

위한벤처10년, 비전과전략>이라는주제로강연을맡아벤처기업인들과

새로운 벤처 2기 출범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이청장은“정부측에서는 벤처특별법 연장 및, 총리주제로 벤처 2기에

관한정책방향을수립하였으며, 업계에서도벤처천억클럽102개사돌파,

1조원대벤처투자규모를갖추었고언론에서도벤처정책의성과와지속

적인 추진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이제 나머지는

현장의 벤처들이 벤처 지원 정책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으로 제몫을 담당해 주셔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이현재 청장의 발표에 바로 이어 <단체별 의견 및 토론>이 한양대학교

한정화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과 벤처

캐피탈협회 대표로 참석한 스틱IT벤처투자 최병원 대표가 참가한 입장

발표에서최병원대표는“벤처캐피탈업계는우량벤처에대한투자의지

및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우수벤처를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는 지난 7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힐튼

남해리조트에서‘제11차 벤처CEO섬머포럼’을 개최했다. 올 섬머포럼은 기업의 미래전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특별법>연장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포럼 및

토론을통한‘벤처2기로드맵’공유의장이마련되었다. 더불어참가한70여명의벤처CEO들이

활발한비즈니스네트워킹을통해산업별협력강화를다짐하기도했다. 

중소기업청 이현재 청장

(왼쪽부터) 스틱IT 최병원 대표, 

여성벤처협회 배희숙 대표, 한양대 한정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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